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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위한 회담‘5+4 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지방선거가 이

명박 정권의 독주무대가 될 것이라 비관했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

아나고 있다 상층 정당 엘리트들의 협상이 자리싸움으로 지지부진했던 그 시간 지방.

의 진보개혁세력들은 정책연합과 후보연합에 대한 협상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.

경남에서 연합후보 선정을 필두로 수도권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고양무지개.

연대는 고양시장 후보를 단일화했고 동시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단일후보로 지원

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시에서도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었으며 연이어 수원 성남. , , ,

군포에서도 단일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더욱더 반가운 현상은 이들이 정책연대.

및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.

정말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년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한계. 1987

를 안고 출발했기에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

의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정당 엘리트.

들은 분열과 분열만을 거듭해왔다 친노와 반노의 분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. , ,

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정치연합 협상에서도 자파의 이익만을 내세워 결국 서로 반목

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던가.

일전에 코리아연구원은 정당 상층부에 의한 정치연합 협상은 결국 엘리트 카르텔

의 반복이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봉착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.

대안으로 진보개혁 유권자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책 기호 후보단일화를 주문했, ,

었다 그러나 정당 엘리트들은 회담 에서 지분 나눠 먹기식 의 상층협상에. ‘5+4 ’ ‘ ’

골몰했었다 결과는 자파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속으로 진보신당이 먼저 탈퇴했고 이. ,

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서로에게 유리한 단일화의 규칙 룰 을 고집하다 끝내 파경( )

에 이르고 말았다.

그러나 한국의 진보개혁진영은 어리석지 않았다 상층 정치 엘리트들이 정파적 이.

익에 사로잡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하고 있을 때 지역의 풀뿌리 진보개혁세력,

은 삼삼오오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책과 후보의 연대를 자발적으로 모색했다 그러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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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력은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록 지방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지만.

진보개혁진영의 연합정치의 모색은 늦지 않았다.

이제 무엇이 남아 있는가 먼저 아래로부터의 정치연합에 의한 지방연립 공동 정? , ( )

부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선 빨리 협상을 타결해야.

한다 아울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곳에서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책 및 후.

보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더 이상 몇몇 상층 정치 엘리트들.

에 맡겨서는 안 된다.

오히려 지역으로부터 연합정치 실현을 통해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

다 그 결실이 진보적 지방연립 공동 정부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. ( ) .

이러한 흐름이 민주화 이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촉매제

및 추동력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.

둘째 중앙의 정치 엘리트들도 이러한 지방의 민주주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만, .

약 그들이 연합정치의 실패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역의 연합정치‘5+4’

를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왕이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꾸려 공동행동에.

나설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.

셋째 지난 일 민주노동당의 야권연대 실현 및 후보단일화를 위한 당 민주노동, 4 3 (

당민주당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원탁회의 제안에 주목한다 진보개혁세력은 지금) .․ ․
이라도 근시안적 소탐대실을 버리고 역주행과 냉전적 퇴행을 거듭하는 이명박 정부,

를 심판하는 전 국민적 대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.(2010/05/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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